
THE TOWN NEWS 45February 8, 2021   Vol. 1354연예

낱말퍼즐 정답

숨은그림찾기 정답

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‘미나리’

가 제78회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 

후보에 지명됐다. 그러자 뉴욕타임스(NYT)를 비롯

한 여러 매체들이 이 같은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.

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

(HFPA)는 3일‘미나리’를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발

표했다.

이에 NYT는“리 아이작 정은 미국인 감독이고, 이 

영화는 미국에서 촬영됐으며, 미국 회사가 자금을 

지원했고,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이민자 가족

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”이 영화가 외

국어영화 후보로 경쟁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. 그러

면서“최고의 상(작품상)을 노려볼 수 없게 됐다”고 

덧붙였다.

온라인 매체 인사이더도“골든글러브가 후보작 명

단에 영화의 출신 국가를 써놓으면서 상황은 훨씬 

더 희극적이 됐다”며“‘미나리’밑에는‘미국’이라

고 나온다.”고 비꼬았다. 인사이더는 이 때문에“영

화 팬들이 혼란스러운 광분 상태에 있다”고 전했다.

NYT는 또“‘미나리’출연진은 배우 후보 지명도 

받을 만했는데 하나도 받지 못했다.”고 지적했다.

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도“더 큰 충격은 여우조

연상 부문의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여겨졌던 윤

여정이 조디 포스터의 깜짝 지명을 위해 빠졌다는 것”

이라고 보도했다.

HFPA가‘미나리’를 외국어영화로 분류한 이유는 

대화의 50%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영화

로 분류한다는 규정 때문이다.‘미나리’는 영화 대

사 대부분이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이 규정을 충족하

지 못했다. 

HFPA는 또 외국어영화는 다른 부문 후보작에는 

모두 들어갈 수 있지만 작품상(드라마 및 뮤지컬·코

미디 부문) 후보작에는 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. 이 

규정에 따라‘미나리’가 외국어영화로 분류됐다는 

보도가 앞서 나오자 미국에서는 곧장 인종 차별 논

란이 일었다. 미국 영화사인 브래드 피트의‘플랜B’

가 제작하고, 미국인 감독이 연출하면서 미국인 배

우가 출연한 영화를 외국어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타

당하냐는 것이다.

유명 작가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베트남계 미국

인 비엣 타인 응우옌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에 기고

한 칼럼에서“언어가‘외국적’의 기준이 된다는 주

장은 미국에서 백인에게 사실일 수 있지만, 아시아계

는 영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

듯하다.”며 이 영화가‘미국적이란 무엇이냐’는 질

문을 던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.

‘미나리’, 골든글로브 ‘외국어영화상’ 후보
NYT 등 매체들 비난 … “최고의 상 노려볼 수 없어”

이달의소녀, 
빌보드 라디오차트 40위

이달의 소녀 영어 곡‘스타’(Star)는 6일자 빌보드 최

신 팝 라디오 차트에서 가 40위를 차지했다.  

이 차트는 빌보드 라디오 차트 가운데 하나로, 주요 

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약 160곳의 미국 라디오 방

송국에서 한 주 간의 방송 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낸다.

K팝 걸그룹이 이 차트‘톱 40’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

두 번째다. 지난해 블랙핑크가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

의 협업곡‘아이스크림’으로 21위에 오른 바 있다.

전체 K팝 가수 중에선 싸이, 방탄소년단(BTS), 몬스타

엑스, 블랙핑크, 슈가 이후 여섯 번째다.

‘스타’는 북미 라디오 채널 인기곡을 집계하는‘미디어

베이스 톱 40’차트에서도 2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. 미

디어베이스는 미국·캐나다의 라디오 방송 180여 개를 

24시간 모니터링해 음원 재생 횟수를 집계한다.

▲  걸그룹 이달의 소녀. 사진=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

▲  골든글로브상 웹사이트에 올라온 외국어영화상 후보작 소개 화면. ‘미나리’ 밑에 USA라고 기재돼 있다. 사진= 골든글로브상 웹사이트 캡처


